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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생산 – 분리·배출 – 수거·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

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폐플라스틱, 순환주기, 폐기물 관리제도, 재활용

Abstract

Since the use of plastics in various goods such as film, containers, and packag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s increasing. Plastic wastes are managed by waste charge system,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

tem and 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llection-recycling system. Recently, the management of plastic waste is becom-

ing a social issues due to the refusal of the collection of plastic waste including waste plastic bag and waste viny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as set up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tion

cycle of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separate and discharge – collection and sorting – recy-

cling.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s for management of plastic waste were suggested with the review of domestic waste plastics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pla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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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합성수지 중 플라스틱은 우수한 내구성, 내

열성, 경량성 등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필름,

용기,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Euroma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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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5.5 kg/capita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

는 조사 대상인 63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1).

따라서 폐기되는 플라스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2).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저감과 자원의 순환을 목

적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자발적 협

약에 의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저감과 재

활용 활성을 도모하고 있다3). EPR 제도에서는 7개의

제품군과 4개의 포장재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

장재 중 플라스틱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발포합성수지, Polystyrene Paper (PSP), 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재질을 이용한 포장재가 해당한다.

자발적 협약에서의 대상 플라스틱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용 부품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정부 정

책의 시행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 향상에 일정부분

유효하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폐플라

스틱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폐

기물 수거업체에서는 비용의 부담과 수요처 부족으로

인하여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

생하였다4).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크게 물질재활용, 폐기물 에

너지화, 소각, 매립 등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중에

서 물질 재활용에 의한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하나 재활

용된 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매립보다는 에너

지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

의 에너지 회수시설의 한 방법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설을 제한하여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 단가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

라스틱은 재질이 종류가 다양하고 상표 등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재활용 시 이물질의 제거, 재질

별 선별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활용 잔

재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5,6).

국내에서 나타난 폐플라스틱 수거와 관리에 대한 대

책으로 2018년 5월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관

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하여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

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단계적인 대

책과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7). 

국제적으로 폐플라스틱은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수

입하는 국가이며, 주로 미국, 일본, 일부 EU 국가로부

터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말 생활

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24종류의 폐기물을

수입을 금지하였다8). 이러한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각 국가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으

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에는 폐

기물 에너지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9,10). EU의 경우 폐

자원에 대한 순환경제를 위하여「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를 채택하고 있으

며, 영국의 경우 「25 year environment plan」에서 폐

플라스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11,12). 중국의 폐

플라스틱 수입 금지 이후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수출되

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자세하게 검토

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를 보완하는 개선사항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 현황

2.1.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국내 플라스틱 원료 생산은 2011년도 약 1,200만 톤

에서 2015년도 약 1,415만 톤으로 증가되었으며, 국내

수요 또한 2011년도 약 495만 톤에서 2015년도 약

58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14). 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

조하는 사업체의 수를 표준산업분류 코드 중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사업

체수 4,559개, 생산액 규모 약 42조 원에서 2015년 사

업체수 5,408개, 생산액 규모 약 52조 원으로 나타나

플라스틱제품 제조 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15). 

플라스틱 제조 산업의 증가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은 2011

년도 총 528만 톤 정도에서 2015년도 총 708만 톤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폐플라스틱은 생활계 폐플라

스틱과 사업장 폐플라스틱 그리고 지정 폐플라스틱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5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4호, 2018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은 Fig. 1과 같다16). Fig. 1(a)에 따르면 생활계 폐

플라스틱의 발생량은 2011년 약 182만 톤에서 2015년

약 23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발

생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외식이나 가공식품

을 구입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인분의 양에

맞는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시간

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17). 또

한,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에 따라 온라

인 쇼핑의 이용이 급증하였다18).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

화로 식품의 일회용 용기의 사용증가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였을 경우 제품의 포장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플

라스틱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

세규모 상점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닐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사업장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325만 톤에서 2015년 약 458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는 국내 플라스틱제품 제조 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 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에 가소제와 난연제 등 유해

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데 그 발생량은 2011년

약 21만 톤, 2015년 약 17만 톤으로 5년 동안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전체적인 처리현황은 Fig. 1(b)와 같으

며, 2011년 기준, 재활용이 약 52%, 소각 등 열적처리

가 약 41%, 매립이 약 7%로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재활용이 약 60%, 소각 등 열적처리가 약 35%, 매립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이 약 5%이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물질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질 재활용이

Fig. 1. The generation, treatment and disposal of plastic was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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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고, 매립보다는 열적처

리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열적처리 비

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 EPR 제

도,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llection-recycling system, V.A.) 등에 의하여 관리되

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Table 1과 같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살충제

와 유독물 제품의 용기,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

틱을 재료로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또는 수입

품인 일반용 플라스틱 제품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

되는 부담금 기준은 제품마다 상이하며 500 ml 이하의

살충제와 유독물제품의 용기 경우 개당 24.9원, 500

ml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30.7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kg 당

75원, 일반용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kg 당

15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폐기물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량(신재 투입량)은 Table 2와 같다1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자발적 협약에 의해 관리되

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은 Table 3과 같다19,2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의 재활용 현황을 살펴

보면,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과 김발장은 2016년에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새로 편입되어 현재 통

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

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수산물양식용부자의 재활용률은 2011년도 21.1%에

서 2015년도 25.0%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추세에 있

고, PET는 2011년도 출고량 195천 톤과 재활용량 161

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82.6%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

출고량 249천 톤과 재활용량 195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82.6%로 나타나 재활용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

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관리에서

2011년도 플라스틱 제품의 출고량 1,336천 톤이고, 재

활용량은 180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13.5%로 나타났으

며, 2014년도 출고량은 1,435천 톤이고, 재활용량은

290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20.2%로 나타나 출고량, 재

활용량 및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었으나 2015년도 재활용률 16.7%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가하락에 의하여 플라스틱 원료의 단가가

하락하였고, 이에 재활용 원료의 수요 감소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19,21).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 비용의 하락으로 업체에서는

수거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폐플라스

틱의 재활용 단가 하락과 잔재물 관리에서 비용의 소요

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가

능자원 가격조사에 의하면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플라스

틱의 재질에 따라 펠렛이나 잉고트의 형태인 재생플라

스틱은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추세이나 압축 PET, PE,

PP 등은 2013년 약 500 원/kg에서 2018년 4월 약

250 원/kg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저유

가에 의한 원료 가격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는 음료, 식품의 용기를 유색과 무색의 플라스틱이 사

용되고 있으며, 재질 또한 한 제품에 여러 종류의 플라

Table 1. Target items in plastic waste related the management system

System Target item

Waste Charge
− Containers of pesticides and toxic products

− Plastic product for construction and general use

EPR
− Product : Buoys for aquaculture, Bale silage, Cultivating laver form

− Packing : Synthetic resin (PET, EPS, PS, PP, LDPE, HDPE, PVC, Others)

V.A.

− Sash, Flooring materials, Pallet, Container, Electric wire, PVC pipe, Rope·Safety net, Net (such as fishing 

net), Car’s bumper·molding for A/S, Artificial turf, PE pipe, Expanded polystyrene for construction, 

Household items (20 items), Filter, Industrial PE film

Table 2. The management of plastic by waste charge system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Plastic (ton) 897,220 957,868 933,620 1,006,877 76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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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3). Song et al.

(2017)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0개 군에 사용

되는 포장재의 형태와 재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포장재의 재질은 16가지로, 이 중 플라스틱이 약

8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이 외에 기타(Other)로 표시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4). 이러한 유색,

무색의 제품, 다양한 재질의 사용은 향후 폐기 시 분리

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어 선별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

한,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

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질의 표기 방법에서 식별

이 용이하지 않고, 재질 표기가 있다 하여도 재질의 구

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Fig. 2에 나타

Table 3. Recycling of plastic waste by EPR and V.A. system

Type 2011 2012 2013 2014 2015

EPR

Product
Buoys for 

aquaculture

Shipment (1,000 ton) 1.9 2.0 2.2 2.2 2.0

Recycling (1,000 ton) 0.4 0.6 0.7 0.6 0.5

Recycling rate (%) 21.1 30.0 31.8 27.3 25.0

Packing

PET

Shipment (1,000 ton) 195 199 208 225 249

Recycling (1,000 ton) 161 168 175 186 195

Recycling rate (%) 82.6 84.4 84.1 82.7 78.3

EPS

Shipment (1,000 ton) 27 26 26 31 31

Recycling (1,000 ton) 20 19 21 23 25

Recycling rate (%) 74.1 73.1 80.8 74.2 80.6

Others

Shipment (1,000 ton) 388 392 405 527 559

Recycling (1,000 ton) 318 325 311 453 560

Recycling rate (%) 82.0 82.9 76.8 86.0 100.2

Sub-total

Shipment (1,000 ton) 610 617 639 783 839

Recycling (1,000 ton) 499 512 507 662 780

Recycling rate (%) 81.8 83.0 79.3 84.5 93.0

Total

Shipment (1,000 ton) 611.9 619.0 641.2 785.2 841.0

Recycling (1,000 ton) 499.4 512.6 507.7 662.6 780.5

Recycling rate (%) 81.6 82.8 79.2 84.4 92.8

V.A.

Shipment (1,000 ton) 1,336 1,379 1,358 1,435 1,183

Recycling (1,000 ton) 180 232 243 290 198

Recycling rate (%) 13.5 16.8 17.9 20.2 16.7

Fig. 2. The case of recycling mark in plas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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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이 외에도 맥주 용기 등은 유색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재질은 나일론 등 다른 복합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26). 플

라스틱 재질 중 기타(Other)의 경우는 어떤 재질의 플

라스틱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선별이 곤란하므

로 선진국에서는 물질회수보다는 에너지 회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SRF)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형폐기물연료는 SRF와 Bio-SRF

로 나누어진다. SRF와 Bio-SRF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인 폐기물 양은 Fig. 3(a)와 같이 2016년도 약 262만

톤에서 2017년도 약 4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SRF의

제조를 위해 반입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기타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

의 반입량은 2016년도 약 55만 톤에서 2017년도 약

75만 톤, 폐합성수지는 2016년도 약 99만 톤에서 2017

년도 약 161만 톤, 기타는 2016년도 약 13만 톤에서

2017년도 약 20만 톤으로 나타나 SRF의 제조를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

였다. Bio-SRF를 제조하기 위해 반입되는 폐목재는

2016년도 약 94만 톤에서 2017년도 약 143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

SRF와 Bio-SRF의 제조는 Fig. 3(b)와 같이 2016년

도 SRF가 약 106만 톤으로 제조 수율이 약 67%이며,

Bio-SRF는 약 86만 톤으로 제조 수율이 약 90% 정도

로 나타났다. 2017년도 SRF는 약 135만 톤으로 제조

수율이 약 70%이며, Bio-SRF는 약 135만 톤으로 제

조 수율이 약 90% 정도로 나타났다. 수입되는 Bio-

SRF는 2016년도 약 145만 톤에서 2017년도 약 112만

톤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RF와

Bio-SRF가 제조되는 총 양은 2016년도 약 337만 톤에

서 2017년도 약 382만 톤으로 증가하였다27).

국내에서 SRF와 Bio-SRF의 이용현황은 Table 4와

같으며, SRF와 Bio-SRF 이용 시설수는 2016년도 146

개소에서 2017년도 152개소로 증가하였다27). 2016년도

SRF의 사용량은 100만 톤 정도, Bio-SRF는 235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35만 톤의 고형연료가 사용되었

다. 2017년도 SRF의 사용량은 120만 톤 정도, Bio-

SRF는 241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61만 톤의 고형

연료가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SRF 사용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다이옥

신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가 되고 있다28).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SRF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29). 주요내용 중 하나는 수도권, 대도

시 지역에서의 SRF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광역매

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에서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수

요처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주시, 나주시 등에

서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를 이유

로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 가동 및 건설 중단의 요구

로 SRF의 사용이 어려워 수요처 확보가 힘든 것이 현

실이고 수요처 확보의 미흡에 따라 폐플라스틱 처리방

법의 제한 효과가 나타났다30,31). 이러한 제한 효과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폐플라스틱의

수집단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따라서

SRF 사용에 대한 제한된 흐름은 풀어주어 폐플라스틱

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SRF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와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경

오염 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Fig. 3. The amount of waste used in SRF manufacture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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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현황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며, 수출·

입 폐기물의 종류는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수출·입 관

리 폐기물로 구분된다. 폐플라스틱은 주로 수출·입 관

리폐기물에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분류되어 수출·입

이 이루어지며, Table 5에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현황

을 나타내었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수입

은 2011년도 약 6만 톤이 이루어 졌으며, 2015년도 약

8만 톤 정도로 나타났다. 수출은 2011년도 약 16만 톤에

서 2015년도 약 23만 톤이 국외로 수출되었다16).

최근 중국에서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포함

한 24종의 폐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 이후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무역에 사용되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rding

System (HS 코드)을 이용하였다.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에 이용되는 HS 코드는 3915(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

어링과 스크랩)이며, HS 코드 3915에 의한 폐플라스틱

의 수출·입량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각 약 20만

톤 이 수출되었고 약 6만 톤이 수입되어 환경통계연감

에 의한 2015년도의 수출입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2,33). 2018년도의 폐플라스틱 수출입량은 현재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상에서 2018년 1월~ 5월까지

폐플라스틱의 수입량은 약 5만 톤이고 수출량은 약 4

만 톤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수

입금지 조치 이후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수출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일본, 미국, 일부 유럽 국가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국내에서 재활용

함과 함께 수요처도 확보하여야 하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검토

환경부에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은 폐플라스틱에 대하여 2030년까지 발생량을 50% 저

감하고 70%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

표를 위하여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

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단계별 대책과 대국민 교육·홍

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7).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순환주기 단계별

대책의 추진에서 일부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

행할 수 있으며,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의 단

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주요 내

용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제조·생산의 단계에서의 대책 중 유니소재(Uni-

material)를 활용한 재질 단순화 이행에서의 검토된 내

Table 4. Status for usage of SRF27)

Content

2016 2017

Number of 

facilities

SRF

(ton)

Bio-SRF 

(ton)

Number of 

facilities

SRF

(ton)

Bio-SRF 

(ton)

Total 146 1,005,677 2,352,883 152 1,199,238 2,415,745

Cement kiln 10 15,369 0 8 23,952 0

Power generation facilities 53 372,165 1,947,559 52 394,967 1,963,524

District heating 1 1,067 0 1 0 0

Industrial 

boiler

Paper manufacture 17 226,328 97,838 18 239,466 91,548

Others 65 390,748 307,486 73 540,853 360,673

Table 5. Import and Export of plastic waste in Republic of Korea16,33)

Typ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port 62,888 87,522 113,454 79,547 80,884 59,629 62,942

Export 162,600 232,185 217,914 211,574 234,326 208,825 19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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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음과 같다. 유니소재의 활용에서 2010 ~ 2011

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의하여 진행된 유니소재 아

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유니소재 활용

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니소재

사용의 사례로 Kim et al. (2012)은 생활용품에 대하여

유니소재의 활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요구르트 용기

에 대하여 기존에 PS 용기와 PVC 라벨을 사용하던

것을 용기와 라벨을 모두 PS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34).

이러한 유니소재 활용에 대한 사례조사와 사례집 발간

을 통해 기업체에서 유니소재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하여 무상

제공 금지의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

닐봉투의 무상제공 금지는 이미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일부 편의점, 소규모 상점에서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정책의 정착이 미흡하므로 비닐봉투의 무상제

공 금지 범위를 확대 정책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방안이 수반되

어야 한다. 비닐봉투의 실질적인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는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점과 소비하는 소비자에

대한 주체별 안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

도록 시설을 신규 설치 및 개선 중에 있으며, 분리·배

출 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다. 분리·배출시설의 설치, 개

선은 국민의 폐기물 배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에서는 음료 용

기를 세척하고 건조하여 배출하거나 비닐봉투의 경우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의 배출을 요구하는 등 폐기

물 배출에 대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

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

6대 품목에 대하여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폐

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등 이미 국민에게 폐

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 책

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재질 단순화, 플라스틱 재질

표기 강화와 같은 생산자의 책임 강화와 함께 생활폐기

물의 처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와 같은 문

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와 공공처

리시설 등에서 폐기물 선별 및 재활용에 대한 효율 증

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 개선사항

국제적인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변화와 플라스틱 원료

(신재)의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단가가 하락하여 폐기물 수거, 재활용 업체

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

시한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단계에 따른 종합대책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환경부

의 대책을 보완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4.1. 플라스틱의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명확화

환경부의 종합대책에서 PVC와 유색용기의 사용을 금

지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의 재질 표시를 개

선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별하기 쉽도록 하는 방법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분리배출 표기에서는 그 표기가 작거나

라벨에 표기된 경우 배경색과 유사하여 플라스틱 재질

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기타(Other)로 표기되어

어떤 재질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Fig. 2 참조).

따라서 플라스틱류 포장재, 용기의 재활용률 증가를 위

하여 제조·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재질 표기를 크게 확

대하고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Table 6. Complementaritie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Circulation cycle Complementarities

Manufacturing·Production
− Activation of uni-material use through idea contest

− Raising awareness of companies through casebook on the use of uni-material

Distribution·Consumption − Education plan for settlement of prohibition on free offer of plastic bag

Separate·Discharge

− The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for separation and discharge should be relaxed.

−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monitoring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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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비닐의 재질은 주로 Polyvinyl Alcohol

(PVA)이며 Polyvinyl Chloride (PVC)와 완전히 다르므

로 폐비닐이나 기타(Other) 플라스틱을 에너지원으로 사

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과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플라스틱에 대한 재질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플

라스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배출가

스의 환경성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폐플라스틱의 선별 기술 개발 및 보급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수거·선별 대책

은 단가 안정, 지원금 확대 등 경제적 측면위주의 대책

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개선사항도 동반되

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의 방법으로 수거·선별의 단계

에서는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기술 개발과 이물질 제

거기술 개발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선별과 재활용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술적 측

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국가

R&D 정보를 조사하였다35). 폐플라스틱 관련 연구는 물

질재활용과 폐기물 에너지화, 선별, 기타(국제 협력) 등

으로 구분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물질재

활용은 42건, 폐기물 에너지화는 19건으로 나타났으며,

선별은 6건으로 R&D의 비중이 10% 이하로 매우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 폐플라스틱 선별의

일부는 자동화 공정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수선별에

의하여 선별하고 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선별 용량의

증가와 선별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 공정, 재질

별 선별기술, 선별 고도화 등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

하고 이러한 기술을 실용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4.3. 재활용 단계의 종합적 개선사항

4.3.1. 폐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검토

환경부 통계에서는 재활용률의 정의가 폐기물 발생량

에 대한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의 양이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로 반입된 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재

활용 폐기물 양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2차

폐기물)의 양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내 폐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재활용을 활

성화하며 매립 등의 최종 처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

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는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

서는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잔재물 관리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물질흐름분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러한 물질흐름분석에서의 잔재물(2차 폐기물) 정보는 국

Table 7. National R&D of plastic waste in Korea

Type
Number of R&D

Number %

Material recycling 42 61.8

Waste to Energy 19 27.9

Separation 6 8.8

Others 1 1.5

Total 68 100.0

Fig. 4. The improvements for recycling of plast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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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올바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적정관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의 물질흐름에서 물질재활용이 가장 중요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제품의 질적 향

상을 통해 판매처나 수요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단일 종류

이거나 이물질 혼입이 적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활용 단계에서의 기술

개발과 함께 제조·생산에서 수거·선별 단계까지 제시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질 단순화, 선별 기술의 고도화 등

각 단계별 주체에 의한 협력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

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3.2. 폐플라스틱의 발생원에 따른 재활용 등급 설정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몸체와 마개의 재질, 라벨의 부착 형태 등에 따라

1 ~ 3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 등급은 재활용 용

이, 2 등급은 재활용이 어려우나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 3 등급은 재활용이 어려우나 대체할 수 있는 재

질·구조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폐플라

스틱의 재활용에서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의한 재활용

등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 등급 설정으로 폐플라스틱의 효율적

인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등급 설정의 대상은 발생원에

따라 크게 생활계 폐플라스틱, 사업장계 폐플라스틱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폐기물의 지형적 분산, 재질의 식별, 오염 등 다

양하다.

폐플라스틱의 발생원, 재활용에 미치는 요인과 관련

은 바젤협약의 「Technical guidelines for the identifi-

c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s and their disposal」에서 제시하고 있으

며, 세부 사항은 Table 8과 같다36). 폐플라스틱 발생원

은 도시고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자동차 스크랩, 농

업 폐기물, 전기전자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되고 있

으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저해요인을 폐기물의 지형적

분산, 재질 식별의 어려움, 해체의 어려움, 오염, 복합

재질, 첨가제 함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에

미치는 요인을 저해요인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등급을

“A : Critical blocking factor”, “B : Major blocking,

but which does not apply necessarily to all types

of waste in the source considered”, “C : Minor (or

little) blocking”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시고형폐

기물의 경우 지형적 분산, 재질의 식별, 오염, 복합재질

에 의한 수집 및 재활용에 높은 저해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와 적정처리

를 위하여 발생원 및 종류를 구분하고 재활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평가를 통해 재활용 등급의 설정을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재활용 등급의 설정은 바젤협약에서

제시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저해요소 평가와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물질재

활용 또는 에너지 회수의 방법 등에 대하여 등급별로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4.3.3.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에서 주민 수

용성 확보

물질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과 물질재활용 시

발생되는 잔재물은 매립 이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Table 8. The blocking factors affecting th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plastic waste36)

Type
Municipal 

solid waste
Distribution Car scraps Agriculture WEEE*

Construction/ 

demolition

Geographical dispersion of waste A C C B B A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polymers A C B C B A

Difficulty of dismantling C C A C A A

Contamination A C B B B B

Multi-plastic product A C B C B C

Additives content C C C C B C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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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는 주로 SRF의 제조 및 생산, 가스화, 열

분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SRF를 사용한 에

너지 회수에서는 SRF 전용 열회수 시설과 발전소 등

수요처와 연관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에 대한 환경오염 문

제를 이유로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현재 SRF의 수요처

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저감 방안과 환경 기준

준수 등에 대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에너지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 수준에서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비성형 SRF 제조에 사용되는

비닐봉투의 재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olyvinyl

alcohol (PVA)과 HDPE의 재질이 다수이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비닐봉투는 대부분 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닐봉투를 이용한 SRF는 다이옥신 발

생과 무관하다. SRF의 사용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주민

의 민원은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의 경우와 SRF의 사용

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교

육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관련 제도와 관리현안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재활

용 폐기물 종합대책에서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

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별 대책을 검토하고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제

시하였다.

1.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운

영 중에 있으나 포장재에 표기되는 재질의 표시는 크기

가 작거나 투명하여 구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플

라스틱 재질 표시의 크기를 확대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에서 폐플라스틱의 세척 등

국민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거·선별의 단계에서 폐플라스틱의 재질 선별, 이물질

을 선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3. 폐플라스틱의 기술적, 제도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재활용 잔재물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물질흐름분석에서 재활용 잔재물에 대한 양과 경로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잔재물로 제조한

SRF의 활용에서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과 SRF를 이용

한 에너지 이용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어 SRF 활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눈높이에 적

합한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국내 폐플라스틱에 대하여 발생원 또는 종류를 구

분하고 지형적 요인, 오염정도 등 재활용에 미치는 요

인 평가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급설정을 실시하

고, 이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

수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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